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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794년 이후 1 달러주화를 통용시키려고 13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국민들은 1달러 주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폐는 그 생명이 길지 못하여 마모되었거나 못쓰게 된 지폐를 대체 하느라고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합니다. 주화를 통용시키면 사용수명이 길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해서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13번이나 주화를 통용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통용되었던 1달러주화는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 (Sacagawea)의 얼굴을 색인 금색 주화이었습니다. 사카가위는 1788년에 지금의 아이다호 주에서 쇼숀 인디언 족으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백인들에 의하여 납치되어 결국 프랑스 인의 여러 아내 중의 한 사람으로 팔려갔었습니다. 17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유명한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사카가위도 탐험가들을 크게 도운 인물로  지금 그 녀의 동상은 사우스 다코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색인 주화는 잘 통용되지 않았고 수요가 격감하여 사용되지 않은 수 억달러 수량의 주화가 조폐공사의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사카가위이 주화 이전에는 여권 운동가였던 수잔 비 앤토니 (Susan B. Anthony)의 얼굴을 색인 주화이었는데 이 1 달러주화는 1979년에 나왔으나  25센트 주화와 크기가 비슷하여 사용하는 데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수잔 비 앤토니 주화도 수요가 없어서 현재 수억 달러치의 수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수잔 비 앤토니 주화 이전에는 아이젠 하워 대통령의 얼굴을 색인 주화이었는데 이 주화는 1971년에 나왔고 25센트 주화보다 컸기 때문에 구별이 쉬어서 비교적 통용이 잘 되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주화 이전에는 36년 간 아무런 달러주화도 제조하지 않았었습니다. 1935년에 소위 평화주화라는 주화가 주조되어 통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10여 년부터 새로운 달러주화를 통용시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미국민들은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선호한다는 전제하에 3개월에 한 번씩 주화의 주인공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첫 주화는 죠지 워싱톤. 그 다음은 죤 아담즈,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제임즈 매디슨 대통령 순이 되겠습니다. 연방 정부의 재무부는 이미 3억 달러치의 워싱튼 주화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4분의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달러주화가 통용되는는 것입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 주화가 통용되면 주화 수집가들이 좋아 할 것입니다. 수집가들이  지나치게 그런 주화를 좋아하면 오히려 통용이 저하될 가능 성도 있을 것입니다.

달러주화의 통용에 관하여 미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AP 통신사와 입소수(Ipsos) 여론 조사 기관이 공동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민의 53%는 물건을 살 때에 필요할 것으로 대비하여 주화를 갖고 다닙니다.
미국민의 43%는 매일 남은 주화를 저축그릇에 넣습니다
미국민의 48%은 10달러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을 사용합니다.
이들 중 28%는 현금, 신용카드나 데빗 카드를 편리에 따라 사용합니다.

미국민들 중 75%는 달러지폐를 철폐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달러지폐는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며 자판기를 사용 할 때에도 네개의 코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 조사로 미루어 볼 때 달러지폐의 철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은행과 자판기 회사들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이 달러 주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4번째로 제조하는 대통령 주화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전망입니다.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코인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일찍이 이런 주화의 통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미리 간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
